
만니톨 수요 부쩍“증가”
9 4년 내수 4 2 5톤 … 수입가격 K g당 3 . 6달러로 상승

국내 만니톨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로 약품감미제로 사용되고 있는 만니톨이 깊은 불황의 수렁을 탈출해 호황국

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제약경기에 힘입어 점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가운데 만니톨 대메이커인 I C I가 그동안 동남아

시장을 관장해왔던 오스트레일리아 현지공장을 완전 폐쇄

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국내 수입

가격도 상당히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9 4년 만니톨 국내수요는 4 2 5톤, 160만달러로 9 3년 3 6 7톤,

1 2 5만달러에 비해 수량기준 16.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

계됐다.

이는 9 3년 수요증가율 1 %에 비해 무려 15.3% 급증한 것

으로써 국내 제약경기의 호조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가격은 9 4년 1 2월 현재 프랑스 R o q u e t t e와 브라질 Getec 모두 C I F기준 K g당 3 . 6달러로 9 4년초

3 . 2달러에 비해 4센트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수 그레이드인 주사용은 K g당 4달러에 수입돼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저가품인

중국산은 K g당 3달러에 수입되고 있어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니톨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9 4년 기준 R o q u e t t e가 2 1 0톤으로 48%, Getec이 1 3 2톤으로

3 1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 4년 수입량이 6 8톤 정도인 중국산은 가격적인 우위 때문에 비메이커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품질면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만니톨이 9 5 %이상 의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타블렛·산제·현탁액 등에 쓰이

며, 특히 보령제약이 겔포스 첨가물로 연간 9 0톤, 중외제약이 주사제로 연간 8톤 정도씩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 일양약품·한국 바이엘약품·고려제약 등이 직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의 기업들은 원풍약품·화덕약품 등 수입도매상을 통해 연 1톤 미만씩 소량 구매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만니톨은 의약용 외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S l i d i n g부품의 가공, 실험용 시약으로도 일부 사

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의 경우 만니톨은 무설탕껌이나 무설탕캔디 등 식품용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허

가조차 나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용도개발이 이뤄질 경우 급격한 수요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동남아지역 공급을 포기한 I C I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남미에 중점적으로 마켓팅을 강

화하고 있는데 북남미의 만니톨가격은 4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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